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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 2021학년도 수능 출제 범위 발표에 대한 논평(2018.02.28.)

2021학년도수능출제범위,대부분교육과정

취지반영했으나‘수학나형’ 범위늘어나...

▲ 교육부는 2월 28일(수),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 출제범위를 발표함.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교육부의 2021학년도 수능출제범위 발표에대해 ‘현행 수능 체제를

유지하면서도 교육과정 개정으로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는 학습 부담을 최소화’한다는 출제범

위 기본원칙에 전반적으로 부합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함.

▲ 특히 지난 2월 19일 ‘수능 출제범위 공청회’에서 쟁점이되었던 ‘수학 가형’에서 ‘기하’ 과목

을 포함하는 문제에 대해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원활한 운영과 수험생 부담 완화’ 차원에서

제외한 것은 매우 바람직한 결정임.

▲ 하지만 출제원칙을 지키기 위해 ‘언어와 매체’ 중 새 교육과정에서 새롭게 추가된 ‘매체’

부분을 제외한 ‘국어’와 달리 ‘수학 나형’은 새 교육과정에서 ‘수학Ⅰ’ 과목에 추가된 단원인

‘지수함수와로그함수’, ‘삼각함수’ 부분을 출제범위에포함해원칙과출제영역간 형평성을어

긴 것에 대해 매우 유감임.

교육부는 2월 28일(수),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출제범위를 발표했습니다. 사교육걱정

없는세상은 이번 발표에 대해 지난 2월19일 ‘수능 출제범위 공청회’에서 교육부가 밝힌 ‘현행

수능 출제 범위와 동일하도록 하되, 교육과정 개정으로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수험생의

학습 부담을 최소화’하겠다는 원칙에 전반적으로 부합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특히 공청회 당일 쟁점으로 언급되었던 ‘수학 가형’의 시험범위로 ‘기하’ 과목을 포함할 것이냐

에 대해 출제범위 기본 원칙에 입각해 시험 범위에서 제외한 것은 매우 바람직한 결정입니다.

만약 ‘기하’를 시험 범위에 포함하게 되면 고2～3학년 2년 동안 최소 5단위 과목 5개를 이수해

야 하는데 고3 때는 EBS 연계 교재를 풀어야 하므로 고2 때 5과목을 이수해야하니 한 학기

수업 시간의 절반에 가까운 15시간에 수학 3과목을 이수하는 상황이 됩니다. 이는 다른 과목

은 하지 말고 수학만 하라고, 비정상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하라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따라

서 교육부가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원활한 운영과 수험생 부담 완화’ 차원에서 ‘기하’를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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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것은 매우 바람직합니다.

하지만 ‘수학 나형’의 경 경우 교육과정 개정으로 ‘수학Ⅰ’ 과목에 추가된 단원인 ‘지수함수와

로그함수’, ‘삼각함수’가 시험범위에 포함돼 ‘현행 범위를 유지하되 교육과정 개정으로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는 학습부담 완화를 위해 범위를 최소화’한다는 원칙을 어긴 것에 대해서는 매

우 유감입니다. 이러한 결정은 ‘국어’의 출제 범위 결정 상황을 볼 때에도 쉽게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국어’의 경우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언어와 매체’라는 과목이 신설되었습니다.

이 과목에서 ‘언어’ 부분은 기존 교육과정에서 ‘문법’ 과목에 해당하고 ‘매체’는 새롭게 추가된

부분입니다. 이에 교육부는 기존 출제범위였던 ‘문법’이 이름을 바꾼 단원인 ‘언어’만 수능에

출제하는 것으로 범위를 정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출제범위 기본 원칙을 지키기 위해 한 과

목에서 새롭게 추가된 단원만 제외시킨 것입니다. 그렇다면 ‘수학 나형’의 경우도 새 교육과정

에서 ‘수학Ⅰ’에 포함된 ‘지수함수와 로그함수’, ‘삼각함수’ 단원을 제외해 출제 기본원칙을 지

켜야 형평이 맞음에도 불구하고 교육부는 ‘국어’에는 원칙을 적용하고 ‘수학 나형’에는 적용하

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올해 고1이 되는 학생들 중 문과를 선택해 수능에서 ‘수학 나형’을

응시할 학생들은 오히려 학습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에 봉착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과다한 학

습량으로 진도 맞추기에 급급하고 수포자가 양산되는 수학 교육의 문제를 개선하겠다는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취지와도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으로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이처럼 납득하기

어려운 ‘수학 나형’ 출제 범위 결정에 대해 교육부는 반드시 해명해야 하며 학생 학부모의 고

통이 가중되지 않도록 수능 출제에서의 운영의 묘를 살려야 할 것입니다.

2018. 2. 28.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송인수, 윤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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